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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20일 명동에서‘서울e반하다’에너지절약 캠페인

- 20일오후2시산업부․중구청․유관기관과명동에서에너지절약 캠페인진행

- 에너지서울동행단 80명에너지절약플래시몹…6개 참여기관대표선언문낭독

- 명동 거리 순회하며 개문 냉방 영업 자제 요청 및 시민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

- 실내적정온도유지, 조명끄고플러그뽑기등하루1kWh 줄이는방법적극안내

□ 서울시는 20일(화) 오후 2시 명동 일대에서 유관기관, 중구청,

에너지서울동행단 80명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합동 캠페인을

진행한다고 밝혔다.

○ 시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부터 시민들의 부담을 줄

이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범시민 에너

지절약 캠페인 ‘서울e반하다’를 추진하고 있다.

□ 먼저, 명동예술극장 앞 광장에서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, 산업

통상자원부, 중구청,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․남서울본부, 한국에너

지공단 서울본부 관계자가 인사말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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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언문을 낭독한다.

○ 낭독자(6인)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,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장,

중구청 복지환경국장,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․남서울본부장, 한국

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

□ 다음으로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한 에너지서울

동행단 80여 명이 에너지절약 메시지를 담은 플래시몹(공연)을 진

행한다.

○ 이달 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에너지서울동행단은 여름에는 개문 냉방

자제 등 대시민 에너지절약 요령을 홍보하고 겨울에는 취약계층의 난

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간편 시공을 도울 예정이다.

□ 공연 후에는 4개 팀으로 나눠 본격적인 명동 길거리 캠페인에 나선

다. 상점에는 개문냉방 자제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요령을 홍보하고

미니 에코백과 부채를 함께 나누어준다.

○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문을 닫고 냉방을 하면 문을 열고 냉방할 때

보다 전력을 66% 줄일 수 있고, 여름철 3달간 약 7만 원의 전기요금

을 줄일 수 있다. 또한 영업 종료 후 조명을 모두 끄면 영업소당 월간

약 7만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.

□ 명동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▲ 실내 적정온도(26℃) 유지하기

▲사용하지 않는 조명 끄기 ▲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등 생활

속 에너지절약 방법을 안내하고, 세 가지만 실천하면 하루

1kWh, 한 달이면 전기 사용량의 10%(1년 약 10만원) 가량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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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일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.

○ 시는 이번 명동 캠페인과 같은 합동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함께 7월

20일 여의도, 8월 22일 강남역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.

□ 이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법을 알리고, 절약문화를

확산시키고자 지하철, 버스 옥외광고, 전광판, 공동주택 승강기(엘리베

이터), 각종 사회관계망(SNS)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진

행한다.

□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최근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

계속된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전방위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이 필요

하다”라며 “개문냉방 자제, 적정온도 유지, 사용하지 않는 조명

끄기 등 작은 실천만으로도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시민분

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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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서울e 반하다 포스터(앞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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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 서울e 반하다 포스터(뒷면)


